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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약 첫 성찬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사랑과 정결로 맞이해야 함을 알겠는데, 

성약 첫 성찬식인 만큼 특별히 더 준비해야 할 것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성자와 대화 했습니다. 

성자께서는 아가서 5장 2~7절을 생각나게 하시며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가서 5장 2~7절

2.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3.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4.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5.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 약이 내 손에서, 몰 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6.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을 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

라

7.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 성자의 말씀 *

사랑아 

새 시대 새 역사가 왔으니 

성약 역사의 첫 성찬식은 

경건하고 신령하게 

곧 뇌의 차원을 높여 

더욱 나 성자와 일체되어 맞이하자구나.

성약은 신부의 성찬이다. 

너희가 성삼위의 몸이 되는 뜻을 기리는 

성찬 예식은 

곧 사랑의 언약이며 

일체됨을 기리는 예식이지.



나 성자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 

신약 내 사랑들에게 주었던 사랑을 기념하고자 

분체의 육신에 자유가 허락된 마지막 날에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았다.

나 성자가 먼저 내 사랑들에게 

무릎을 꿇고 청하여 발을 닦아 주고 

내 몸이 되어 주길 부탁하였지.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구하듯이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청하였다.

말씀으로 불러 모아 

사랑으로 성장된 자들에게 주는

성삼위의 마지막 부탁이자 

사랑의 완성이었지.

성삼위는 신약의 분체 나사렛 예수를 통해 

한없는 사랑을 주었고 

분체와 일체되어 

더욱 깊은 사랑을 하고자 하였다.

곧,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일체되어 

사랑하는 자들의 몸을 쓰고 

신약 역사를 펴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었던 게다.

이는 곧 

2000년 신약 역사의 초석이 되는 예식이었으니 

거룩하고 경건하며 

신령하게 준비하는 예식인 게다.

그러하니, 이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사랑의 등불을 밝혀 성자의 길을 

준비할 자들이 되어야 한다.

사랑아. 깊이 생각해 보아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는 곧, 사랑과 순결로 준비하며 

신랑이 누구인지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함이다.

결혼식 전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보고자 

신부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데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듣지 못해 



잠을 자고 있구나. 

애타게 신부를 부르는 

신랑의 마음을 알지 못해 

때를 모르고 잠을 자는 신부를 보고 

신랑이 떠난다면 

신부에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겠느냐.

이후 때가 지나 신랑이 가 버리고 

뒤늦게 일어나 신랑을 찾아도 없으니 

낯선 남자들에게 희롱을 당하며 몸을 빼앗긴 

지혜 없는 신부가 되었음이요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지 않았음이라.

사랑아 

이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는 성자를 누구로 여기고 

누구를 신랑으로 맞이하여 

문을 열어 주겠느냐?

성약에 와서 

성약의 주를 신랑으로 맞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 

근본이지 않겠느냐?

주는 네 차원과 생각대로 

네가 마음의 옷을 입은 대로

곧 네 인식과 수준대로 온다.

그러하니 성약에서 신약의 주를 찾으면 

이는 곧 성약에서 신약을 맞은 자요 

신약의 성찬을 받은 자이니 

성약역사에 합당치 못한 자로구나.

이는 마치 신랑이 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신부를 부르고 있는데 

신부가 신랑이 아닌 자가 왔구나 생각하고 

문을 열어 주지 않고 

다시 잠드는 것과 같으니

영적 소경이여 

한없이 안타까운 자가 아니더냐.

그러나 성약의 주를 

주로 알고 맞이하였다 하여도 

네가 네 차원과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완전하다 할 수는 없는 게다. 



사랑아 

주는 주다. 

신랑은 신랑이며 

신부는 신부이니

이는 곧 같은 육신을 갖고 있으나 

영적 위치가 다름이며 

성삼위의 뜻이 다르다는 것이다.

성자의 분체를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뇌가 달걀만한 자요 

주먹만 한 자이니

곧 자기 주관에서 

선생을 바라보고 

성삼위의 역사를 판단하는 자인 게다. 

선생을 깊이 보아라. 

성삼위의 뜻에 의한 선생을 보고 

성삼위의 상대체인 선생을 

네 영적 신랑으로 깊이 깨우쳐 보아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성삼위의 깊고 높은 차원의 생각을 받은 자로다.

사랑아 

이 시대도 사랑이로구나. 

사랑으로 성삼위가 성약의 주를 통해 

내 신부들과 일체되고자 한다.

신약 역사의 초석을 

성찬예식을 통해 기념하였듯이

성약 역사의 초석 또한 그리하려 한다.

신약의 주를 2000년간 볼 수 없으니 

내 사랑하는 자를 쓰고 

땅 끝까지 나타나 

성삼위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였듯 

성약 또한 그러하리라.

선생의 영은 

성약의 면류관을 쓰고 

이미 너희와 함께 있으니 

선생과 일체되고 

그의 몸이 되어 

성삼위를 전하고 뜻을 전하며 

성약과 시대의 주를 



마음과 정신, 행함으로 

깊이 증거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선생을 본 자가 

성삼위를 보았다 여김을 받듯이 

너희를 본 자가 선생을 보았다 

여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하니, 너희를 향한 

깊고도 깊은 사랑을 

성찬예식을 통해 

더욱 깨닫고 뜻을 기리자구나.

깨닫고 차원 높여 휴거되어라.

모두 300선에 닿아 뜻을 이루어라.

너희가 뜻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축복해 줄 것이니 

걱정 염려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자.

사랑한다. 

너희에게 나 성자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이 

선생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깊이 깨닫자. 

안녕. 

사랑의 성자다. 


